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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8.10, 21시부터 항만운영 재개
- 부산해수청, 부산항 운영 재개를 위한 선박대피협의회 결과 발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10일,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내습으로 8월 8일 20시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던 부산항의 운영재개 논의를 

위해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하고, 10일 21시를 기해 부산항 운영을 재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일 21시 이후, 자력도선이 가능한 선박은 터미널 운영사와 

협의하여 이접안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출항이 가능하며, 강제도선 

대상 선박은 부산항 도선사회의 결정에 따라 도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터미널 운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입출항이 진행된다.

다만, 현재 부산 앞바다에 태풍 특보는 해제됐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정박지의 경우 풍랑특보 해제 후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 선박대피협의회 결과는 선박의 부산항 입출항 및 터미널 이접안 

재개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차량(R/T)의 화물·컨테이너 반출입을 위한 

게이트 운영 시간은 각 터미널별 운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문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과 강한 위력에도 항만업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금번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부산항 운영 재개 과정에서 선박집중

으로 인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 정상화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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